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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농촌, 치유와 즐거움을 함께!
전북연구원,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방안 제안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 ‘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

광 모델 구축 방안’(통권 245호)을 발간하고, 농촌마을의 체험활동·농
촌관광과 치유농업이 결합된 ‘마을형 농촌치유관광’ 활성화를 위한 

방안을 제안하였다.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, 건강 등에 위협적으로 인지되는 공간들이 

증가하면서 심리적 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·사회적 공간 축소로 누

적되고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

다.

○ 최근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 ‘치유’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로와 

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

있다.

○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6차산업, 관광, 복지 등 농업의 다기능성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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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건강 도모를 위한 농업활동 및 산업

인 ‘치유농업’이 관심을 받고 있다.

○ 최근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여행 수요는 농촌공간에 주목하며 농촌은 

농업·농촌 자원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도시민의 건강 회복과 힐링 

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화되고 있다.

○ 농촌체험관광의 ‘즐거움’에서 ‘즐거움과 치유’로 전환은 코로나19로  

지친 도시민의 여행 욕구를 충족하며, 농촌관광의 위기를 극복할 수 

있다.

○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박사(산업경제연구부)는 “유럽의 경우, 농

업·농촌 자원은 관광자원이자 치유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.”며, “특
히, 일상생활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은 치유를 위해 농업활

동에 참여하고 있다.” 고 언급하였다.

○ “코로나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농업활동으로 경감시

킬 기회가 될 것이다. 특히, 전라북도는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·
농촌 자원이 풍부하다.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, 먹거리,
볼거리 등과 함께 치유가 결합된다면 최근 도시민의 여행 욕구와 부

합될 것이며, 농촌마을관광이 농촌치유관광으로 주목받을 것이다”고 

강조하였다.

○ 전북의 농촌 마을이 도시민의 치유의 공간이자 즐거움의 공간으로 재

구성된 농촌치유관광에 도시민의 관심이 증가될 것이며, 마을 중심 

농촌치유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북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을 

제시하였다.


